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17년 7월 가야사 복원을 위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야왕국은 이른 바, 철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

4제국이었으며, 신라에 합병될 때까지 거의 500년 이상 존속하였

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도 거창을 비롯한 경남전역과 고령 등 경북일부, 

호남 동부지역을 비롯해 부산일부까지 영호남 5개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삼국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있었고 지금까

지 우리나라의 고대사 조사･연구･복원 사업에서도 소외 되어 왔습니

다. 



1,500년이 지난 지금,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복원하는 

것은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 지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가야역사문화의 복원을 제대로 이루어 낸다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가야역사도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원된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은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천이 되어 가

야문화권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

와 가야문화권 국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우리 거창군과 가야문화권 지자체는 가야역사문화의 조사연구와 

복원을 통해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하나된 영호남 조성과 가야유

적을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7만 거창군민의 염원을 모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

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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